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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FC가 6경기 무

패행진을 펼치며 상위

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

했다

광주는 지난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

서 열린 강원 FC와의 K리그 챌린지 24라

운드경기에서조용태와김민수의골을앞

세워 20 승리를기록했다

6경기연속무패행진속에승점3점을더

한 광주는 8승9무7패(승점 33)를 기록 골

득실차로강원에앞서며4위에자리했다

이날 김호남이찬동김영빈이 경고누

적으로 결장하면서 김우철 조용태 송승

민이 빈 자리를 채웠다 조용태가 모처럼

찾아온기회를놓치지않았다

3경기연속무실점방어를한포백수비

진(마철준 정호정 정준연 이종민)이 안

정감있게경기를풀어가면서후반광주에

게득점기회가찾아왔다

후반12분남기일감독대행이박현을대신

해김민수를투입하며스피드업에나섰다

그리고후반23분팽팽하던승부를기울

이는 선제골이 터졌다 수비수 정호정이

왼쪽 측면을 파고든 뒤 조용태에게 패스

를 연결했다 조용태는 정확한 왼발 슈팅

으로 강원의 골망을 흔들었다 조용태의

시즌마수걸이골이자경기의흐름을끌어

오는결정적인골이었다

후반 37분에는 김민수가 주인공이 됐

다 후반 교체투입됐던 김민수는 상대 수

비수를 앞에 두고 왼쪽으로 돌파해 왼발

땅볼슈팅을날리며득점에성공했다

김민수의골로분위기를끌어온광주는

강원의 공세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20 승

리에마침표를찍었다

이승리로광주는최근 6경기연속무패

(3승3무) 행진을이어갔다 무실점경기기

록도 4경기로늘렸다

승강을 향한 운명의 홈 3연전의 시작

첫 단추를잘꿴광주는 6일오후 7시에는

안산경찰청을홈으로불러들여승점사냥

에나선다

김여울기자wool@kwangjucokr

광주FC 6경기 연속무패행진
<3승3무>

광양시교육지원청이 전남도교육감기

시군대항 수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

지했다

광양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930일

광양수영장에서 열린 제21회 전남도교

육감기 시군대항 수영대회에서 347점을

득점해 종합우승 했다 2위는 여수교육

지원청(334점)이 3위는 목포시교육지원

청(247점)이 각각 차지했다 고등부에서

는목상고가우승했다

이번 대해 최우수 선수는 자유형 50m

와 100m 혼계영 200m 계영 400m에서

금빛물살을가른조혜승(여수한려초 6)

이 선정됐다 우수 선수상은 4관왕에 오

른전혁(전남체중 2) 박미정(여수한려초

6)이수상했다

또이총명(여수한려초 5) 김민섭(여수

한려초 4) 강혜원(여수한려초5) 임하은

(광양중마초 6) 장지성(전남체중 1) 이

현우(목상고 2) 한효민(목상고 1)이 4관

왕에 올랐고 이강비(전남체중 2) 박수

연(동광양중 2) 임하은(동광양중 1) 임

형규(목상고 1) 오용준(목상고 1) 장덕

(목상고 2)은 3관왕을차지했다

이번 대회는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

고전남도수영연맹이주관했다 목포여

수순천등전남 14개 시군에서 230여명

의학생선수들이참가했다

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cokr

광양교육청전남교육감기수영대회종합우승

14개 시군 230명 참가

여수한려초조혜승MVP

종합우승을차지한광양시교육청을비롯해여수시교육청 목포시교육청 소속 선수

들과전남수영연맹관계자들이파이팅을하고있다 전남수영연맹제공

광주시청의 보배 기보배가 전국남녀

양궁종합선수권대회에서금빛과녁을명

중했다

기보배는 최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

궁장에서열린제46회전국남녀양궁종합

선수권대회여자일반부리커브 50m에서

36발합계347점을쏘아1위를차지했다

이번 대회는 2015

년도 국가대표 1차

선발전을 겸한 것으

로 141개팀 1000여

명의 선수들이 참가

했다

기보배는 아쉽게

인천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

했지만 모든 대회에서금메달을획득하

는등상승세다

지난 5월 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

회 70m(336점)에서 금메달을 차지한데

이어 6월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50m

(347점) 7월 실업연맹회장기 30m(356

점) 대통령기대회 50m(347점)와 30m

(357점)에서 정상에 오르는 모든 대회에

서금메달을목에걸었다

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cokr

기보배연속금메달인천 못간恨풀었다

전국양궁선수권 50m 우승

지난31일강원FC와의홈경기에서쐐기골을넣은광주FC의김민수(오른쪽)가오도현

과승리의기쁨을나누고있다 광주 FC 제공

여자씨름의 발상지 구례에서 지난 29

일부터사흘간열린제6회국민생활체육

전국여자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부산의

임수정이구례의박원미를 20으로물리

치고천사장사에올랐다

임수정은 지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

천하장사에 등극했다 임수정은 황소 트

로피와우승상금 1000만원을수상했다

체급별 장사전에서는 매화급 비룡부

(60이하) 김슬기(구례)국화급비룡부

(70이하) 임수정(부산) 무궁화급비룡

부(80이하) 이다현(구례)이 각각 우승

을 차지했다 단체전에서는 대구시가 우

승했다 한편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

구례군청반달곰씨름단이라는여자씨

름단을창단한구례는이번대회개인전

2체급에서우승을차지했다

/박정욱기자 jwpark@

구례이성구기자 lsg@

부산임수정 구례 박원미꺾고여자천하장사등극

구례전국女씨름대회성료

강원FC에 20 승4위 도약


